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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싸움과 기독 지성인

최악의 공천이라는 20대 국회위원 공천을 보며, “비전(묵시)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

다.”는 잠언(29:18) 말씀이 생각난다. 세계는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무런 

철학과 비전이 없이 실리를 찾아 이리 저리 정당을 옮겨 다니는 정치지도자들을 바라보면, 

선진국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대구경방사포를 발사하면서, 70일 전투니 서울해방작전이니 하면서 위기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보면 인공지능이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

킬지 몰라 두려움이 앞선다. 이렇게 한국은 지금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점이

다. 19세기에 사회비평가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는 도래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불안을 “하나는 이미 죽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태어날 만큼 힘이 없는, 두 세계에 끼어있

는 처지”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지금 한국에 더 잘 어울린다. 북한이 어디로 튈지, 일

본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해

야 할 것인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암흑 속에 가려져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저성장 시대의 위험, 머지않아 현실화될 자동주행 자동차 등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실업

자 폭발, 또한 고령인구 과잉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 생명공학이 야기하는 수많은 윤리도

덕적 문제 등은 철학과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다. 

죽음연구의 예를 들어보자. 현대판 에디슨이

라고 불리는 레이 커즈와일은 『The Singlu-

larity is Near(특이점이 온다)』에서 인류가 

2045년이 되면 영원불멸의 시대가 될 것이라

고 예측했다. 한 공상과학자의 헛소리가 아니

다. 이는 타임지(2011. 2. 21일자)에서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고, NASA와 구글은 싱귤레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 

(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

이자 이사이다. 저서로는 『제도의 힘』,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두 시각』, 『시장인가 정부인가』, 『기

업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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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신학면에서는 루터가, 교회예배

와 윤리개혁에는 칼빈이 일어났다. 그리고 당시에 급속

하게 발전한 인쇄술의 덕분에 이러한 개혁사상은 신속

하게 확산되었다. 로마의 발달한 도로망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능하게 했듯이, 성경과 새로운 신학사상에 접

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인쇄술의 발전은 종교개혁 정신

을 급속하게 확산시켰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기독 지성인은 어디에 있

는가? 종교개혁 시대의 인쇄술처럼 SNS의 확산으로 바

람직한 사상도 빨리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다. 

신학의 변화가 근대 유럽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듯이 오늘날에도 기독지성인들이 사회의 경종을 울리

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면, 빠르게 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단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빠져있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

해 줄 기독교 지성인은 어디에 있는가? 500년 전 종교

개혁 당시처럼, 오늘날 한국을 위기에서 구할 비전을 제

시하는 기독 지성인의 등장을 고대한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월드뷰 2016.3.26일자)

러티 대학을 세워 그를 초대총장으로 임명했다. 특히 구

글은 생명기술연구를 위한 칼리코Calico라는 연구소를 

세워 노화와 죽음극복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

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이베이, 오라클, 넷스케이프 

등 실리콘벨리의 기업들은 유전자공학, 생명연장, 죽음

극복 등에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인지혁

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 인간은 ‘신이 된 동물’이

라고 하며, 머지않아 인류는 생명을 창조하는 신의 영역

에 도전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철학적 입장

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지도자를 기대한다. 그런데 공

천싸움과 패권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모

습은 국민의 기대와는 멀어도 정말 한참 멀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를 탓해야 하나? 성경은 

어두워진 세상을 탓하지 말고, 빛을 발해야 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탓해야 한다고 가르

친다. 이러한 정치위기의 시대에 윤리적으로나 이념적

으로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사명을 지닌 기독교 지도자

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비전

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급급

하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천년이나 지속되었던 봉건시대가 끝

나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세속정부의 권력이 증대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세금면제의 혜택을 누리며 대중

의 원성을 사고 있으면서도, 부패와 무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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